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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형제와 함께 안나 프란치스카 클라라는 부모 프란츠 발만과, 결혼 전 헬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내 요안나의 잘 가꿔진 농장에서 자라났다. 부모에게는 딸들 모두가 제대로 된 가사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안나는 가정과 학교에서 공고한 가톨릭 교육을 받았다. 발만가(家)의 7 딸들 중 

3명은 수도 생활을 택했으며 그 중 두 명은 올페의 프란치스코 수녀들이 되었다. 안나는 노틀담 수녀로서 

미국에서 사망한(커빙턴 1936년) 숙모 안나 발만을 따라 우리 수녀회에 입회하였고 1938년 뮬하우젠에서 

26세의 나이로 수련기를 시작했을 때 숙모의 수도명인 ‘마리아 게지나’를 자신의 수도명으로 받았다.  

실용 가사 영역에서 능력과 경험을 지녔던 수녀는 1940년 첫 서원 후 8년 동안 라인, 저 라인지대, 루어의 

여러 공동체에서 주방과 살림을 맡았고, 1948년에서 1951년 까지는 반게루게의 쉼터와 올덴부르그 학교의 

안내실에서 일했다.  

1951년– 1954년 사이에는 코스펠드 관구 본원, 립프라우엔부르로 파견되기 전까지 아렌의 성 미카엘 

농장에서 닭장을 책임졌다. 코스펠드로 옮겨 왔을 때는 본원과 그 꾸준히 성장하는 근처의 직업 학교를 

돌보았다.   

우리 모두는 늘 앞치마를 입고 언제나 빗자루나 먼지털이개 등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수녀의 작은 몸집과 

진지한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기도와 안에서 우리와 일치하였으며, 신앙을 실천하는 

자신의 방식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직한 동반자요 동료 수녀였다. 수녀는, 이를테면 성경을 세 번 

통독했다는 말을 하곤 했다. 

마리아 게지나 수녀는 브라질의 선교 사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선교에 대한 투신과 

따라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투신으로 자신의 숙부인 프란치스코 회 주교인 아만두스 발만과 통교를 느끼곤 

했다. 숙부는 브라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며 선교 수도회를 창설하고 게지나의 숙모가 노틀담 

수녀로서 생의 마지막까지 미국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사도직에서 게지나 수녀는 자유 시간을 선교와 관련된 일에 바쳤다 :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우표를 

떼내어 팔기 전에 자르는 일을 하는가 하면, 브라질 빈민촌의 거주민들을 위한 소박한 나무 집을 마련해 

주고자 개인적 프로젝트를 세우고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금을 모았다.  

31 가정 보다 많은 가정이 수녀의 활동 덕에 그럴듯한 집을 가지게 되었다. 게지나 수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린이 집을 짓고 운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궁핍한 브라질 어린이들은 마리아 게지나 수녀가 

손수 포장하여 브라질로 보낸 것들을 입고, 놀았다.  

수녀는 87세인 1999년이 되어서야  이 일을 그만 두었다. 그 이후로는 아주 기본적인 가구만 갖춘 채,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꽃이나 어떠한 장식도 마다한 침실을 사용하며 우리와 함께 지냈다. 거의 아무 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특별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수녀들과 함께 하기를 즐겼다. 며칠 

동안의 고통을 겪고 난 6월 26일, 마리아 게지나 수녀는 조용한 하느님의 영원한 집으로 갔다. 우리는 

수녀가 우리와 함께 살았던 시간에 감사한다.   


